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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트먼 "머스크, 지분 90%  요구, 등골 오싹했다"…오픈AI  재판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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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올트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

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머스크가 제기한 '배신' 의혹과 비영리 정신 훼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사

진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2026.05.13.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둘러싼 일론 머스크의 소송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가 처음으로 직접 법정 증언에 나서 "머스크 역시 영리 구조 전환을 원했으며, 회사 지배권 확보에 실패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이에 맞서 올트먼의 거짓말·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비영리 단체를 사유화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1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올트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

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머스크가 제기한 '배신' 의혹과 비영리 정신 훼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머스크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올트먼과 오픈AI 초기 투자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비영리 조직이던 회사를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공모했다는 취지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하고 초기 자금 최소 4400만 달러를 지원했으

나, 경영권 갈등 끝에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는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5년에는 공익 목적의 영리

법인 구조로 재편됐다.

이번 소송은 기업가치 약 8520억 달러로 평가되는 오픈AI의 지배구조와 향후 기업공개(IPO) 계획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

으로 평가된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되돌리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청구 내용에



는 회사 영리 부문의 수익을 비영리 조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올트먼은 머스크가 현재 주장하는 것과 달리, 초기에는 영리 구조 전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오히려 오픈AI에 대한 '완전

한 통제권'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는 초리 영리법인 전환 논의 당시 지분의 90%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고, 트윗 한 번이면 회

사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공동 창업자들이 '당신이 죽으면 통제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머스크가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이를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라고 회상하며 "우리가 오픈AI를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인공일반지능(AGI)이 단 한

사람의 통제 아래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트먼은 머스크가 결국 오픈AI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법정에 제출된 이메일에 따르면

머스크는 한때 오픈AI가 구글 딥마인드에 맞설 "진지한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워싱턴=AP/뉴시스] 1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올트먼은 미국 캘리포니

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머스크가 제기한 '배신' 의혹과 비영리 정신 훼손 주장을 전면 부인

했다. 사지은 일론 머스크. 2026.05.13.

머스크 측은 이날 올트먼의 신뢰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올트먼을 향해

"당신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물으며 그를 압박했다.

특히 2023년 말 발생했던 올트먼 해임 사태 당시 이사회가 문제 삼았던 "솔직하지 못한 소통"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사회는 올트먼이 "이사회와의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당시 사태를 "엄청난 배신이자 고통스러운 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분명 오해와 신뢰 붕괴는 있었지



만, 이사회를 속이려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살면서 진실하지 않았던 순간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

했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의 개인 투자와 오픈AI 사업 간의 이해충돌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올트먼은 오픈AI와

전력 계약을 맺은 핵융합 기업 '헬리온' 지분 16억 달러어치를 비롯해, 레딧·스트라이프 등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이 이해관계가 얽힌 레딧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점 등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올트먼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려 노력했으나 협상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올트먼은 반대로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이 오픈AI에 독이 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머스크가 연구원들을 줄 세우고 "전기톱

을 휘두르듯 구조조정하라"며 압박했다며, 오히려 "머스크의 퇴장이 조직의 사기를 끌어올렸다"고 꼬집었다. 

반면 머스크 측은 올트먼이 비영리 조직을 사실상 사유화해 막대한 사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픈AI의 영리 전환 무효

화와 올트먼 해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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